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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원자력
2025. 10. 30

박 주 헌

1



2



3

- 지구평균 1951년 대비 1℃ 상승
- 국내 지난 100년간 1.8℃ 도 상승



 세계 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비약적 성장
 1인당 실질 GDP: 약 10~15배 상승
 극빈층 비중: 80%~10%대로 감소
 산업혁명의 단계와 경제성장
 1차 산업혁명(기계화, 18C후반~19C후반)
• 증기기관, 철도 / 완만한 성장률
 2차 산업혁명(전기화, 19C중반~20C초)
• 전동기, 내연기관 / 성장률: 2.6%
 3차 산업혁명(자동화, 20C후반)
• 자동화기계, 컴퓨터 / 성장률: 3.3%
 4차 산업혁명(정보화, 21C초반)
• 인터넷, 스마트기기 / 성장률: 2.5%~3.5%
 5차 산업혁명(개인화, 현재)
• AI, 로봇
• GDP 성장 전망(~2030): 약 14% 가량 확대 전망
☞ 산업혁명에 성공 여부에 따라 국부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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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과제의 본질: 성장 vs 환경

 기후변화: 지구환경 이슈

 AI기술혁명: 미래경제성장 이슈

 경제성장과 환경의 보편적 관계

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 성장과 환경의 조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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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배출의 쿠즈네츠 환경 곡선(선진국 vs 개도국)

성장과 환경 간 조화의 문제 성장과 환경 간 선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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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기만 하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 전세계 이산화탄소 년간 배출량: 약 370억 톤(2024)

 한국의 이산화탄소 년간 배출량: 6.3억 톤(2024)

• 전세계 배출량의 약 1.7%

 우리나라 환경쿠즈네츠곡선은 여전히 개도국형

 우리나라에서 AI와 기후변화는 선택의 이슈

자료: KEEI(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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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8



9



자료: Net Zero Tracker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1차 NDC(2030년까지 40% 

감축) 확정 및 COP26(2021)
에서 선포

 2차 NDC(2035년까지 65%(?) 
감축)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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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공불락(難攻不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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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화석에너지소비량: 11,656mTOE (2022)
 천연가스: 3,298mTOE; 석유: 4,592mTOE; 석탄: 3,765mTOE

 2050년까지 남은 날짜(2025.10.30 기준): 9,193일

☞ 2050년까지 매일 1m toe+의 화석에너지를 무탄소에너지로 대체해야 
탄소중립 가능
• 1mtoe = 1 nuclear plant or  약 2,000개의 풍력터빈 or 약 4백만개의 

태양광 패널
 에너지수요 증가는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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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은 화석에너지를 무탄소에너지로 대체를 의미
 무탄소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수소
• 원자력
• 화석에너지+CCUS
☞ 무탄소에너지의 포트폴리오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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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짓는 데는 최소 15년이 걸리는 만
큼 추가 착공은 현실성이 없고 그보단 인프

라·전력망을 깔아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

적으로 키워야 한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할 것“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확대하고 에너지 고
속도로를 구축할 것이다. 현재 누적 
34GW(기가와트) 규모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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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100GW 재생에너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점검
 비용은 차치하고 물리적으로 필요한 설비 규모와 부지 면적 점검

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 분석
 현재 재생에너지 용량: 34GW
 오늘(2025년 10월 30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남은 날짜: 1,888일
☞ 따라서, 매일 건설해야 할 재생에너지 용량: 35MW(=100,000MW-34,000MW)/1888일)

 35MW 재생에너지를 매일 건설?
 1MW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패널 수: 2,500장(=1,000,000/400, 400W 패널 기준)
 1MW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부지 면적: 

18,000m2(=5,400평, 2.4m2/장, 지면피복률(GCR)=0.4, 부가면적 20% 기준)
☞ 따라서, 매일 35MW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87,500패널, 189,000평의 부지가 필요
※ (참고) 18홀 골프장의 평균 면적: 180,000 평

 배터리 용량은 별도
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안정시키려면 재생에너지 용량의 4배의 배터리 필요
☞ 배터리도 매일 140MW 용량을 설치해야 함
 배터리 설치 면적 약 1만 평, 비용 약 2, 240억원(4시간 ESS, 60m2/MWh, 4억원/MWh 기준)
※ (참고) 축구장 면적: 약 2,000평 16



 태양광 사례
 솔라시도(Solaseado):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2020), 면적: 약 158만㎡ 
• 용량: 태양광(98MW), ESS(306MWh, 세계 최대 용량); 투자액: 3,440억 원
• 실제 발전용량: 15MW(=98MWⅹ15%)
• MW당 건설비: 229억원/MW(=3,440억원/15MW)

 해상풍력 사례
 신안 해상풍력 단지: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 계획(2030년 완공)
• 용량: 8.2GW; 투자액: 48.5조원 
• 실제 발전용량: 2.46GW(=8.2GWⅹ30%)
• MW당 건설비: 197억원/MW(=485,000억원/2,460MW)

 원전과 비교
 신한울 3,4호기
• 용량: 1.4GW
• 실제 발전용량: 1.19GW(=1.4GWⅹ85%)
• MW당 건설비: 67억원(=80,000억원/1,190MW)

 APR1400 1기 대비 태양광 필요면적:
• 126.4 km2(=1.58km2/1.25% = 서울시 면적(605.2km2)의 20.9%),
• APR1400 1기 면적: 1.065km2(=2.13km2(신한울 3,4호기 부지면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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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여년 동안 태양광, 풍력의 LCOE(비용)는 획기적으로 감소했으나, 간헐성을 보완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시스템비용은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라 점증

 System 비용 = 직접 생산비용(LCOE) + Grid Cost + Backup Cost + Balancing Cost

 에너지저장 비용
 1배럴 석유 혹은 천연가스의 한 달 저장 비용: 약 $1
 1배럴 석유에 해당하는 전기의 리튬 배터리 한 달 저장 비용: 약 $30

미국이 12시간 사용할 전기를 저장할 배터리 설비 비용: 약 1.5조 달러
☞ 현재 기술 수준에서 배터리는 그리드 규모의 전기를 단 몇 일 보관하는 
현실적 옵션도 될 수 없음

 (사례 분석) 제주도의 탄소중립 목표
 Carbon Free Island 2030 →2035 탄소중립 도시
 필요 에너지저장장치(ESS)
• 비용: 26조8000억원(감사원 감사보고서, 2023.11)
• 면적: 10㎢(축구장 1400개)
 국가 탄소중립 시 필요 ESS 추산
 비용: 2,391조원 ☜ 제주도 전력소비 비중(1.1%)

명목국내총생산(2024): 2,54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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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노트
프레젠테이션 노트
재생에너지 비중이 20% 이상에서 시스템비용이 발전비용을 초과
오히려 획기적 기술개발이 없는 한, 증가할 전망
ESS 투자비 16.8조원 (제주일보 2024년 8월 11일)




 (사례 분석)포스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필요량 추산

 추산을 위한 전제
 H2 집약도: 50~60 kgH2/톤(H2-DRI 기준); 전기분해 전력: 50 kWh/kgH2(PEM/SOEC 중간값);

EAF 전력: 400~600 kWh/t → 500 kWh/t 가정
 재생에너지 이용률(CF): 태양광 17%, 육상풍력 25%, 해상풍력 45%, 혼합 30% 가정(국내 여건 반영)

 H₂ 수요: 185~222만 톤/년(=50~60 kgH2/톤 × 37백만톤, 포스코 조강 생산량)
 전기: 148~166 TWh/년(=185–222만 톤/년×(50,000kWh/톤 + (400~600)kWh/톤))

 재생에너지:
 태양광: 100~111GW(=(148~166TWh/년)÷(365×24×0.17))
 육상풍력: 68~76GW(=(148~166TWh/년)÷(365×24×0.25))
 해상풍력: 37~42GW(=(148~166TWh/년)÷(365×24×0.45))
※ 현재(2023년 말 기준) 태양광, 풍력 설비 용량: 28.0GW(태양광), 2.2GW(풍력)

사실상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환원제철은 실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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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
 연료 집약(fuel-intensive) 에너지시스템 

→ 원자재 집약(material-intensive) 에너지 시스템
 원자재 수요 증가
 에너지부문 원자재 수요 증가 추산(IEA, 2040)

Lithium: 4,200%; Graphite: 2,500%; Nickel: 1,900%; 
Rare earth: 700%

 에너지부문의 광물시장 점유율은 현재 10%-20%에서 
50%-70%까지 증가 전망

 원자재 가격 폭등 우려
 IMF는 주요 광물 가격은 향후 역대급 최고점

(historical peaks)에 이를 전망
 광물 가격의 큰폭 인상은 에너지비용 뿐만 아니라 

공산품 가격 전반에 영향을 주어 만성 인플레이션 
초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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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궁역진(計窮力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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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
 무탄소에너지 → 탄소중립 수단
 상대적으로 값싼 에너지 → 재생에너지의 비용, 인플레이션 유

발 문제 해결
 1956년 이후 거의 70년을 안정적으로 사용 → 전환속도, 공급

망 문제에 비교적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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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노트
프레젠테이션 노트
영화 Nuclear Now의 감독 Oliver Stone

“원전은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지다.”



“would remain a pillar of the 
French energy mix for decades to 
come". Emmanuel Macron, 
President of France In December 
2020

“We’re getting it all wrong, and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nuclear isn’t only an option – it’s 
the only option.” Olver Stone

"the only carbon-free, scalable 
energy source that's available 24 
hours a day.  Nuclear energy, in terms 
of an overall safety record, is better 
than other energy“Bill Gates in 2018

"With President Trump's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is ushering in a 
true nuclear renaissance “ Energy 
Secretary Chris Wright, 2025

”The SMR is ultra safe, 
ultra clean, and very low 
cost.“ D. Trump 2025

“I believe that nuclear power 
can play a role in the countries 
where it is accepted to address 
both energy security and 
climate.” Fatih Birol, IEA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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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노트
프레젠테이션 노트
”The SMR is ultra safe, ultra clean, and very low cost.“ D. Trump 2025
“would remain a pillar of the French energy mix for decades to come". Emmanuel Macron, President of France In December 2020

영화감독
《뉴클리어 나우(Nuclear Now) 》는 올리버 스톤 이 감독하고 공동 집필한2022년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입니다 . 이 영화는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스톤은 재활용, 전기 자동차, 친환경 제품 소비가 중산층 시민들이 기분을 좋게 만들려는 시도일 뿐, 기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각본가들은 반핵 운동 이 핵 에너지를 핵무기 와 동일시하여 이 에너지 형태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조장한다고 비난합니다.




 탄소중립 주요 수단으로서 원전 인정
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처음으로 원전, 수소, 탄소포집

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명시
 원자력 정상회의: 유럽 최초 원자력 정상회의

 초대형 원전 시장 조성
 세계원자력협회(WAN)에 따르면, 향후 15년내 전세계에 건설될 원전이 90기에 달함
 각 나라별로 잠정적으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원전 수는 약 300기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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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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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天地開闢)



 AI시장 규모 성장 전망
 Fortune Business Insights
• 2024년~2032년 기간 중 7.6배 성장(연평균 29.2%)
• $233B(2024) ↑ $1,771B(2032)
 Precedence Research, 캐나다
• 2025년 ~ 2034년 기간 중 9배 성장(연평균 19.2% 성장)
• $757B(약 1033조원, 2025년) ↑$3,680B(약 5020조원, 20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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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GDP는 AI를 통해 2030년까지 약 14% 가량 확대될 전망
 AI 성장기여도 분석(IMF)
• 미국: 5.6% pt
• 기타선진국(한국, 일본, 캐나다 등): 4.7%pt
• 유럽: 4.5%pt
• 중국: 3.5%pt
• 신흥국(인도, 터키, 브라질 등): 3.1%pt
• 저소득국(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2.8%pt
☞ 선개도국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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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패권 경쟁: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기술
인 인공지능(AI)의 주도권 경쟁

 미국: 높은 혁신 기술력과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민간 
주도로 AI 산업을 선도

• Stargate Project,
• 마크 저커버그(메타),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맨하탄 크

기) 구축 계획
 중국: 정부 주도로 AI 생태계 조성에 막대한 자본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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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검색시 전기소비량 >> 일반인터넷 검색 전기소비량

 Chat GPT 검색 소비전력: 2.9Wh

 Google 검색 소비전력: 0.3Wh

29



 전세계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2035년까지 10년 간 약 4배 증가 전망

 2030년 전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일본, 러시아의 전력수요를 넘어설 전망

 여기에 탄소중립에 의한 전전화(全電化)로 전력수요는 폭등 전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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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중심 국가 전략 내세운 트럼프, 에너지·데이터센터 분야에 균형 잡힌 대규모 투자 발표

 1차 펜실베니아 에너지 혁신 서밋: 펜실베니아에 920억 달러 투자

• 데이터센터 건립 등 AI 훈련용 인프라에 360억 달러

•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에 560억 달러)

 미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AI 혁명이 임박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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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로 공
급하기 어려운 이유

 전력공급의 안정성 및 간헐성
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전기는 연중무휴 24시

간 고품질의 안정적 전력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의 
부조화

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변동폭 << 재생에너
지(태양광) 전력공급 변동폭

•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변동률: 7.1%(피크대비)
• 태양광 전력공급 변동률: 100%
 일간 수급 패턴의 불일치
•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정오 주변에 감소하

고 저녁시간에 피크이나, 태양광의 전력생산
은 정오 주변에 피크이고 저녁시간에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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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를 위

한 Firm, Clean, Affordable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에 

투자(PPA, SMR 개발 투자 등)

• 이들 기업들은 얼마 전까지 RE100을 추진하던 기업

35

발표자 노트
프레젠테이션 노트
AI 기업들의 뒤늦은 에너지전환 실패 고백




36

現實自覺time)



37

AI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경제의 선택

개신창래(開新創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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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 한국 경제의 GDP 구성 비중

 제조업 비중: 26.8%(2024년 기준) – OECD 평균(16%) 대비 매우 높음

 주요 4대 산업(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화학)이 GDP의 약 16%, 수출의 65% 이상 차

• 반도체 7.5%, 자동차 4.0%, 철강 2.3%, 석유화학 2.0% (2023년 명목 GDP 기준)

 수출 구조 의존도

 2024년 수출 총액 약 6,500억 달러 중

• 반도체: 29%

• 자동차: 13%

• 석유화학: 8%

• 철강: 6%

☞ 전통 제조 중심 구조가 여전히 견고함

 산업 고용 비중

 제조업 고용 비중 15.5%, 서비스업 74%

 제조업 내에서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이 40%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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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산업 경쟁력 약화의 조짐
 철강 산업: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 압박, 관세 인상

 중국 철강 생산량 10억 톤(전 세계의 54%), 한국 7천만 톤(3.8%) 수준

 한국 철강 수출단가(2024년 평균 850달러/톤)는 2018년 대비 약 25% 하락

 EU CBAM, 미국 품목관세 등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

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2024년 영업이익률은 3%대로 하락(2018년 10%대 → 2024년 3.6

 탄소중립 대응(수소환원제철, 전력단가 상승 등)으로 생산비용 30~40% 증가 예상

 석유화학 산업: 중국발 공급과잉 및 수요 둔화

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 5,000만 톤 → 한국(1,200만 톤)의 4배

 2024년 한국 석유화학 수출금액 392억 달러로, 2018년 대비 35% 감소

 글로벌 친환경 규제, 석유제품 수요 정체, 전기차 확산 등으로 중장기 성장 한계 

 국내 주요 화학기업(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의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률 2~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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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활로 모색: 산업구조 개편
 전통 제조업 중심 구조의 한계

 고탄소 산업(철강, 석화)은 탄소국경조정, ESG 규제에 직접 노출

 생산성 증가율 정체: 제조업 노동생산성 연평균 1.3%(2015~2023년), 서비스업 1.7%

 산업연구원(2024): “철강·석화 부문에서 기술혁신 지연 시 2035년까지 부가가치 30% 감

소 전망.”

 AI·디지털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 국가경쟁력의 축이 “물적 자본 → 디지털 인프라”로 이동 중

 2025년 글로벌 AI 산업 규모 2조 달러 전망 (PwC)

 한국은 반도체, ICT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

• 메모리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60% 이상

• 5G 보급률 세계 1위



 이재명 정부의 AI 주도 경제성장 정책
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확대 
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 
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보유
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 
 인재 양성 및 교육 강화
 AI 전력 공급 대책 부재
 산업정책에 재생에너지 확대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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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선도국가 독일 경제 하락
 온실가스 46% 감축(1990년 대비 2023년 감축량), 

OECD 1위

 재생에너지 비중: 6% ↑47%

 역대 최저수준 성장: -0.2%(2023)

 전기요금 급상승: 지난 20년 간 전기요금 3배 상승, 

EU대비 46% 높은 수준

 독일 기업 37%가 해외 이전 고려

☞ 독일 기업 52%가 에너지전환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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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SRD)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SDDD)의 시행을 연기하는 '스톱 더 
클락(Stop-the-clock)’  승인

 CSRD 적용 시기는 2년 연기, CSDDD의 
국내법 전환 기한과 첫 번째 대상 기업의 
적용 시기도 1년 뒤로 연기

 CSRD 적용 범위를 직원 1000명 이상이
면서 연 매출 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으
로 제한, 약 80%의 기업이 규제 대상에
서 제외

 독일 메르츠 총리 가스화력발전소 50개
를 짓겠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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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탄소중립

AI 원자력 재생에너지

AI 탄소중립 시대의 양수겸장 에너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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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ime Within Budget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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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불복(戰勝不復)



 원전 수출은 국가 간 백 년의 미래를 약속하는 계약
 탈원전 회귀 시 원전 수출 경쟁력은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음
 실제로 원전 수출 상담에서,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 복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그런데, 현 정부는 탈원전 시즌2 선언
 원전수출지원법 제정 필요
 미국 ADVANCE법(Accelerating Deployment of Versatile Advanced Nuclear for Clean 

Energy Act) 과 같은 탈원전 방지를 위한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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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핵비확산 원자력 동맹 체제(Team KORUS)를 통한 공동 수출 전략 
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가장 경쟁력 있는 원전 수출 파트너 국가  

 우리나라의 비핵확산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미 원자력 동맹 결속하여 미국과 원전수출 협력 체계 구축

• 미국 조야에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국제사회 안보질서 수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각인시

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우호적 수출 협력국으로서 가치를 입증

• 국제사회에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및 핵안보(Nuclear Security) 증진을 위한 문화 전파와 핵무기 및 핵

무장 잠재능력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

② 한미 핵비확산 원자력 동맹 체제 – Team KORUS

 미국의 원전 수출 전략

 핵비확산을 최우선 목표로 미국 중심의 서방 연합체계 구축을 통한 원전 수출

 핵비확산과 조화를 이루는 원전 수출 
• 기존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철저한 핵비확산 정책 추진을 요구 

•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AP Additional Protocol) 비가입국에 대한 원전

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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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노트
프레젠테이션 노트
미국 중심의 서방 연합체제를 구축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서방 연합 체제를 구축하여 동유럽, 중동, 아프라카,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을 대상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
※ 추가의정서: 핵개발이 의심스런 시설과 지역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
미국의 원전 수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서방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유일
한국 원전이 프랑스에 비해 월등하다는 사실은 UAE 수출과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입증 




 원전 수출은 외교,  홍보,  산업,  금융,  문화 등 한 나라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경쟁
 방산 수출, 주요 기업 간 협력, 경제정책 경험 등을 한데 묶어 수출
 원전 수출 위원회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전 부처를 망라한 전방위 수주 지원
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도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특성 상,  금융지원이 중요
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에 대한 출자 증액
 정책금융기관과 수출신용기관간 협조 융자 강화 및 시중 은행 참여 확대

• 원전 수출 결정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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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노트
프레젠테이션 노트
금융의 도움 없이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다른 인프라 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큰 원전 사업의 경우 금융의 역할은 더욱 크다. 
원전 수주에서 수출금융은 다른 분야보다 더 중요하다. 사업 규모가 워낙 큰데다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엔 발전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BOT(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의 사업이 늘고 있어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UAE 정부에서는 162억 달러의 직접대출을 제공하였으며, 대주단(한국수출입은행, 미국수출입은행, Standard Chartered Bank, National Bank of Abu Dhabi,
HSBC, First Gulf Bank)의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해서도 보증



 상황 변화

 한전 국제 신인도 약화: 200조원에 달하는 부채

 수출체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출 단일화 필요

 산업부, 원전 수출 전담 기구 단일화 방안 검토

 원전수출 이원화(한전과 한수원)
 한전은 높은 국제 신인도 및 풍부한 자금조달 능력의 강점을 살려 한국형 원전의 노형 변화가 없

는 국가를 중심으로 원전 수주 활동

• UAE 바라카 원전 수출(APR1400)
 한수원은 국내원전 운영경험 다수보유, 원전 노형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에 대

해 수출을 추진

• 체코 원전 수출(유럽형 원전(APR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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